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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의 중요성   15-09-16a
한국에서 친수 한사람이  글 한편을 보내왔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쫓고 있었다.


처절한 레이스를 벌이다가 그만 놓쳐 버렸다.


아슬아슬한 찰나에 쥐구멍으로 들어가 버린것이다.


그런데,


쥐구명 옆에 쪼그려 앉은 고양이가


갑작이 “멍멍 멍멍멍!” 하고 짖었다.


“뭐야, 이거 바뀌었나?”

쥐가 궁금하여 


머리를 구멍 밖으로 내미는 순간


그만 고양이 발톱에 걸려들고 말았는데

의기 양양

쥐를 물고 가며

고양이가 하는 말

요즘 먹고 살려면 적어도 2개국어는 해야지


정치인이거나 경영인이거나 외국어를 잘 못하면 그것이 핸디캡이라는 점은 재언을 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성공적인 업체를 운영하시는 제 친구 한 분은 본인이 영어를 상당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외국 상사들에게 편지나 E-mail을 보낼 때는 저에게 영역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인터넷 시대인 만큼 저는 번역을 한 문서를 즉시로 인터넷 상으로 보내줍니다. 제 친구는 옆방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것 보다 미국에서 해 보내는 제 번역작업이 더 빠르고 외국인들이 수준급 영어 편지에 감명을 받는다는 찬사를 보내줍니다. 과찬일 수도 있겠으나 유창한 외국어의 힘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안될 일도 상대방의 모국어나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를 하면 성사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주한 미군 8군 사령관으로 재직을 한 사령관 중에서 가장 한국인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은 분은 고 맥스웰 테일러 장군일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다닐 무렵 8.15 경축행사나 중요 행사에 나와 연설을 할 때 그는 항상 한국어로 연설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한국어로 써 주었겠지만 미군 사령관이 하는 연설을 한국어로 듣는 한국동포들은 그가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인을 존경한다는 인상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어를 적시 적소에 사용을 하면 효과가 크다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오래 전에  제가 근무를 하던 회사에 일본인 사업가들이 찾아왔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세 개발한 장비를 구입하려고 협의를 하려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하기 때문에 저를 통역겸 기술진의 일원으로 참석을 사켰습니다. 찾아온 방문객들은 다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통역은 필요 없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려는 장비의 가격을 물었습니다. 우리 측에서 가격을 말하자 그 가격이 너무 높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측 대표가 “그럼 당신들이 기대했던 가격을 말해주시오”라고 하자 일본인 방문객들은 미소만 지을 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어의 효과를 잘 안 우리측 대표는 제 귀에다 입을 대고 살짝 말했습니다. “저들에게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가격을 일어로 물어보시오.” 그래서 제가 방문단의 대표에게 가만히 다가가서 일어로 기대가격을 물었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즉시로 그들의 기대가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때 저는 외국어의 효과를 실감했습니다.


우리는 다국어 권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살면서도 “내가 영어만 잘하면 성공을 하겠는는데…”  라고 하는 동포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영어나 외국어를 잘 할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망만 가지고는 외국어를 잘 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 세 단어만 완전히 익히며 일년에 1095 단어를 통달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즐겨 읽는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800단어로 출판이 됩니다. 영어를 잘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지금부터 매일 세 단어씩 익히시면 일년 후에 “내가 영어를 잘 할수만 있다면….” 같은 희망 사항은 자리를 감출 것입니다.   끝 

